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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명 : 일본의 건축물 양식
 일본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
지진으로 인해 건축물의 양식이 한국과 다르
고 이를 통해 일본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
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캐널 시티, 텐진 지하상가, 나카스 거리, 호크스 타운, 모모치 단독 주택 
단지, 오호리 공원 :
 일본의 도시 풍경을 알 수 있었다. 전박적
인 풍경은 우리나라의 서울 도심과 매우 흡
사하였다.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특징은 건물
의 평균적인 높이가 비교적 낮다는 것이다.
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거리의 풍경이 매우 
쾌적하였다는 것이다. 거리에 쓰레기를 찾아
볼 수 없었다. 그리고 일본인의 이동 수단으
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
있었으며, 대중교통 요금이 매우 비쌌다. 캐널 시티의 경우 건물의 형태가 매우 변
화무쌍하였으며 그 내부의 흐르는 강물은 자연과 조화된 현대적 건축물의 모습이 
얼마나 수려한지를 알 수 있었다. 텐진 지하상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하상가와 달
리 매우 아늑한 모습으로 매우 정렬된 상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. 모모치 단독 
주택 단지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와 차이는 집집마다 그리고 거리마다 나무를 많
이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. 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었다. 주택
의 구조는 대부분 2층 구조이며 집 안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. 대부분의 주택이 
비슷한 패턴으로 건축되었으며 작은 차이만 있을 뿐 주택 간의 큰 차이점은 찾기 힘들었다. 



- 구지다 신사, 향토관
 일본의 전통 가옥과 신(新)을 모시기 위한 신당의 
모습을 볼 수 있었다. 일본의 향토관의 경우 우리
나라 전통 가옥인 초가집과는 달리 지붕의 구조가 
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재로 구성된 보가 
연속적으로 교차된 그물망 형태가 중첩된 것을 확
인할 수 있었다. 이외에도 천을 짜기 위한 베틀, 
다다미방 등을 볼 수 있었다. 일본의 경우 신사를 
도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. 그 중 구

지다 신사는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신사였다. 그 내부의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절과 
흡사하였다. 우리나라의 절과는 달리 사람들의 통행이 자유로웠다. 하지만 엄숙한 
분위기는 장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.
- 카와바타
 일본식 아케이드 상가이다. 수원의 지동시장과 비슷한 
모습을 볼 수 있다. 비교적 매우 조용한 분위기이었으며 
좌판을 통한 물품 전시는 비교적 적었다. 지동시장과는 
달리 매우 정적인 분위기에서 식당의 규모는 매우 작음을 
관찰할 수 있었다.

- 야후 돔 구장, 후쿠오카 타워, 뱃부 타워 
 일본의 현대적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었다. 후쿠오카 타워의 
경우 내진설계를 위한 X자 형태의 빔 구조를 눈으로 확인할 
수 있었다. 후쿠오카 전망대를 엘리베이터를 올라갔다. 약 
70초 동안 전망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후쿠오카 타워의 철
근 구조물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. 전망대에서의 전망
은 후쿠오카 시내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. 뱃부 타워

는 비교적 낮은 높이의 타워이었으며 후쿠오
카 타워와 마찬가지로 전파 송신탑으로 사용
됨을 알 수 있었다. 


